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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anger rumination and anger-coping style affect the warning

symptoms of alcohol relapse in alcoholic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ger and

develop customized treatment plans for alcoholis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110 alcoholics

patients that were treated in the alcohol hospita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bootstrapping was also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nger rumination, anger

coping style, and the warning symptoms of alcohol relapse. An anger-coping styl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the risk of alcohol relapse.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further research to prevent the risk of alcohol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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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알코올 사용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

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만취 상태에서 발

생한 범죄사건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 장애 평

생 유병률은 성인의 경우 12.2%(남성 18.1%, 여성 

6.4%)로 여타의 정신질환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Lee & Lee, 2019). 특히,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에 의하면 알

코올 사용 환자의 50%~60% 가량이 3개월 이내에 재

발한다고 한다(Brown, et. al., 1995). 국내 연구에서도 

1년 이상 단주를 한 알코올 사용 환자는 13%에 불과

할 정도로(Kim, 1999)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은 정

신건강 영역의 커다란 고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알

코올 사용 및 재발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을 탐

색하고,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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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겠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알코올 사용에 관

여하는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

지 체계의 결핍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에탄올 중독과 

뇌 손상 같은 생물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중 심리적 요인은 치료를 통해 중재가 가능하

므로 많은 연구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는 알코올에 

대한 태도와 신념, 분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성격특

성, 동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 Son, 2013). 

이 중 분노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Moon, et. al., 1999; Cooper, et. al., 1992).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로 가벼운 짜증부터 

화, 더 나아가서는 격노까지 포함하는 감정 상태이다

(Moon, et. al., 1999). 연구자들에 의하면 분노는 알코

올 사용을 계속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간주

된다(Cooper, et. al., 1992; Oetting, et. al., 1989). 즉, 분

노는 심한 경우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중독 등의 정신

건강 문제와 폭력적인 행동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

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2013; Reeve, 

et. al., 2013). 특히, 알코올과 관련하여 분노는 알코올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

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다 알코올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장기간동안 지속되는 감정 중 하나로 

밝혀져 있다. 실제로 국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Han, et. al.(1996)의 이전 연구에서도 음

주에 대한 충동을 증가시키는 내적인 자극으로 부정

적인 감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분노

가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분노를 감정으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즉, 분노를 감정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들의 관점과 달리 분노

를 인지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이나 사

건들을 반복해서 곱씹는 인지적 특성인 분노 반추가 

분노라는 감정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2009). 이러한 접

근은 분노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중 

하나로 개념화하여 접근하고 분노 감정의 특성을 연

구해 온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반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반추를 인지적

인 개념으로 정리하며,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Cribb, et. al., 2006; Giorgio, et. al., 2010; Nolen- 

Hoeksema, et. al., 2008). 결과적으로 반추는 인간이 환경

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반추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능동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반추가 정서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지각되는 경우 알코올 섭취나 지연행동 같은 

회피행동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

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였다고 보고한 Nolen-Hoeksema 

& Harrell(2002)의 연구에서는 반추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기분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

를 더 많이 하였다. 즉, 반추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보

다는 생각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

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시도이지만 생각에 몰두해 있다 

보면 다른 활동을 피하게 되면서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0). 

Giorgio, et. al.(2010)은 반추와 경험적 회피 및 우울증

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횡단 연구들에서 반추와 경험적 

회피, 우울 증상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

다. 이때 경험적 회피는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내적인 사건, 즉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추가 행동적 회피 기능을 하든 인지적 회피 

기능을 하든 결국에는 정서적 회피 기능을 한다고 보았

다(Nolen-Hoeksema, et. al., 2002). 다만, 반추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분노 반추는 분노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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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분노 감정 및 상황을 피하게 

만드는 등 분노 표현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분노반추는 분노 감정을 주어

진 상황 안에서 적절한 대처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보통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가장 높

은 음주 동기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내적 긴장감

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Finney & Moos, 1991). 많은 연

구자들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은 스트레

스 그 자체,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우울, 불안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다

루어 해결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해결

하고자 한다고 보고한다. 더욱이 이들은 술이 긴장, 불

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상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Choe & Oh 2006; Brown, 1985; Brown, et. al., 1980).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는 

회피행동의 일종으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즉, 알코

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기 위

해 음주를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피하도록 만들어 

결국에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중시키고, 일상생

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감정 자체보다는 회피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노 반추가 재발

경고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자 한다. 실제 문화권과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 정서로 

간주되는 분노 감정보다는 인지적인 특성을 강하게 

띄는 분노 반추를 연구 주제로 삼고, 분노 반추와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알코올 사용 장

애 환자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구분된다(Speilberger, et. al., 1988). 분노 

억제는 화는 나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며, 분노를 유발한 대상을 피하거나 화가 난 이유를 

말하거나 직접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방식으

로 나타난다. 이는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 사고를 억제

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분노반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다.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경험을 언어적, 신

체적 반응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통제되지 않

는 분노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신체적, 언어적 수단을 

포함해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

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특성을 보인다.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모두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으로 분노

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

현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상태를 자각 및 감독하면서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과 알코

올 문제간 상관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Moon, et. al.(1999)에 의하면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같

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이 음주량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분

노반추와 분노표현 방식간의 관계를 직접 규명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분노를 반추하

는 특성이 알코올 재발 경고증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분노반추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

식 중 그 작동 기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분노 억

제 방식이 분노 반추 및 알코올 재발 경고증상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 환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에

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포함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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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문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의 관

계를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

의 관계에서 분노억제라는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3. 연구대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4명이 이에 응하였으며, 이 중 공란이 너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서, 총 11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

는 95명(86.4%), 여자는 15명(13.6%)이었으며, 나이는 

27세에서 77세 사이로 평균 51세(SD=11.17)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알코올사용 환자로 이들을 대상

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

으며, 자유롭게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안내 하였다. 연

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기입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자유롭게 측정치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해

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나 대상자

가 서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하여 구두로 한번 더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

의서에 직접 사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경

우에도 동의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

의서와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

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설문지

와 동의서는 분리하여 수거하는 등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4. 측정도구

1)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K)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Lee(2009)가 Denson, et. al. 

(2006)의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를 번안한 후 이를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척

도(DA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세 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분노반추(10문항), 둘

째, 보복계획(9문항), 셋째, 전위된 공격 행동(8문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으로 구성

된 분노반추 척도만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의 개발 당

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 계수는 .96이었다.

2)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본 연구에서는 Jeon, et. al.(1997)이 Spielberger, Krasner

와 Solomon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STAX-K의 첫 

번째 파트인 상태 및 특성 분노의 10문항을 제외하였

으며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통제(Anger Control) 

중 분노억제만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 척도는 8문항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이 중 분노억제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3) 재발 경고 증상 척도(Advance Warning of Relapse 

Questionnaire: AWAR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Chae & Oh(2006)와 Lowman & Miller 

(1995)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

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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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p-value) 2 (p-value) 3 (p-value)

1. Anger-Rumination -

2. Anger-In coping style .58 (p<.001) -

3. Warning symptoms of relapse .53 (p<.001) .49 (p<.001) -

Variables
Mean(SD)
(n=110)

Male
(n=95)

Female
(n=15)

t (p)

Anger-Rumination 30.15(1.24) 30.27(1.39) 29.33(2.30) 0.26 (.79)

Anger-In coping style 15.21(0.48) 15.22(0.53) 15.13(1.09) 0.62 (.95)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1.05(2.31) 72.02(2.48) 64.87(6.32) 1.06 (.29)

Table 1.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Table 2. Correlations among anger-rumination,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분노억제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정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성별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유의

미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측정변인들의 평균 점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

기 위해 연령을 20대~30대(n=17), 40대~50대(n=68), 60

대~70(n=25)대로 구분한 후 실시한 ANOVA 분석에서

도 연령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측정 변수인 분노반추, 분노억제, 재발경고증상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85를 넘지 않았다(.85이상이

면 다중공선성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되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359~1.497로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668~0.736으로 1에 근접한 것

으로 나타나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3.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분노반추가 재발경고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분노억제가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

해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Hayes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가 재발경고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분노반추는 재발경고증상

에 유의미한 영향(β=.534, p<.001)을 미쳤고, 2단계에

서 매개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한 영향((β=.576, 

p<.001))을 주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분노반추가 알코올 재발경

고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분

노반추(β=.379, p<.001)와 분노억제(β=.268, p<.001)

의 영향력 모두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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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Model B β Adj. F (p)

1 Anger-Rumination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992 .534 .278 43.070 (p<.001)

2 Anger-Rumination → Anger-In coping style .224 .576 .326 53.679 (p<.001)

3
Ager-Rumination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05 .379

.321 26.723 (p<.001)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81 .268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Anger-Rumination →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2870 .1269 .0483 .5582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nger-in copying style between anger-rumination and warning of relapse

는 것으로 드러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

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0483~0.5558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가 분

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를 매개로 재발경고증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노반추

가 재발경고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분

노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드러

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이는 반추가 감정을 억제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행동적 회피를 부추긴다는 선

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Kim, 2010; Giorgio, et. 

al., 2010) 분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특성은 분노 표현 방식 

중 분노 억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이 회피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기제는 알코올 

사용의 원인을 설명할 때 흔히 이용되는 스트레스-대

처이론(Cooper, et. al., 1992)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닌다. 즉, 알코올은 스트레스로 발생된 긴장을 감소시

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자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를 나름대로 다루고자 하는 행

위라는 것이다. 다만, 이때도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다

루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알코올 섭

취는 그 순간을 망각하고자 하는 바램을 통해 촉진되

는 회피 행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전 연구들의 경우 반추의 개념을 보다 폭넓

게 설정하였으며, 회피행동, 우울과의 관계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분노

에 초점을 맞춰 분노반추를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

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 분노를 분노반추라는 인지

적 요소로 세분화하였으며,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실

질적인 재발경고 증상 및 회피행동의 일종인 분노억

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분노를 감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 벗

어나 분노 상황과 자극을 반추하는 인지적 특성을 변

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20년

이 넘도록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 감정

을 유발하는 사고를 파악하고 단순히 이를 논박하여 

수정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진술문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분노 감정 자체를 조절하고자 해 온 인지행동치료

를 넘어 분노를 곱씹어 생각하는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추가 분석 결과, 분노반추 및 재발경고증상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분노표출 및 상황에 맞

게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분노통제라는 분노

표현방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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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을 회피행동의 일환으로 본 기존 연구 결

과들과 일관성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추를 회피행동을 촉발시키는 회피 기제

의 일환을 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재발경고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노반추적인 특성

을 치료 장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분노 표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

발하여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한다면 재

발률을 낮추는 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사용 환자로 현재 알

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 

증상간에는 분노억제와 같은 분노표현방식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변수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을 적용해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재발경고증상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발경고증

상이 높다고 하여 명확하게 재발했다고 말하기는 힘

들다. 이에 따라, 재발 위험을 척도를 활용하여 간접적

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 재발한 알코올 사용 환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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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위험성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알코올 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분노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알코올 재발경고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들을 재발에 이르게 하는 분노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코올중독 치료 

현장에서 맞춤형 치료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분노반추, 분노억제, 재발경고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과의 관계를 분노억제가 부분 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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